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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xisting baseline taping methods were not applicable sometimes according to the body shape of dress
form and they were often dependent on the personal ability and knowledge of modelist. It is very important to suggest the stan-
dardized baseline taping method which is applicable to various dress forms which have different body size and shape. It
helps to communicate about clothing design and patternmaking between designer and manufacturer, and it also makes stu-
dents to understand draping easily. So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ggest the standardized baseline taping method which
is easier and has consistency of taping result regardless of body shape of dress form. First, the existing 7 baseline taping methods
were compared with 3 kinds of dress form which are reflecting different body shape and different age. Especially the location of base-
lines and landmarks which are important for draping are analyzed. Second, the new baseline taping method was developed with
reference to the existing baseline taping methods, the standard body measurements of 2004 Size Korea and flat patternmaking.
The standardized method for 12 landmarks and 11 baseline was suggested. Third, the appraisal group has performed baseline
taping with both the existing method and new method on 2 kinds of dress form. The new method was superior to the existing
method in uniformity of taping results as well a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aping. Development of the standardized baseline taping
method which is applicable to various dress forms would make draping easier and be useful for both apparel industry and
aca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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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의복의 조형적 실루엣을 개발하는 것은 평면재단에 비해 입

체재단이 효과적이다. 입체재단은 바디라는 입체 조형물에 처

음부터 옷감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므로 평면재단으로는 표

현하기 어려운 정교하고 복잡한 실루엣도 비교적 쉽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손부현 외, 2005).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입체재단을 도입하고

있는 내셔널 브랜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채수경,

1999). 가장 큰 원인은 입체재단으로 패턴 개발을 할 정도의

숙련도를 가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입체재단에 숙

련되기 위해서는 바디에 기준선을 긋는 기본 과정에서부터 옷

감을 다루는 고도의 테크닉까지 습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입체재단은 의복 생산용 바디의 기준선을 기준으로 제작되

므로 바디의 사이즈와 형태를 고려하여 알맞은 위치에 기준선

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바디의 기준선 설정 방법

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설정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바

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재단자의 경험

과 지식을 바탕으로 기준점과 기준선의 위치가 각기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패턴의 형태 차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맞음새가 좋

은 의복 생산을 위한 의사소통 과정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다양한 의복 생산용 바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선 설정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사이즈와 형태의 바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효과적인 입체재단 교육을 위해

서도 중요하다. 교육기관이나 교육자에 따라 사용하는 기준선

설정 방법은 각기 상이하며 이에 적합한 바디도 제한적이다. 이

에 따라 교육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바디의 체형조건에 적합

하도록 조정하여 교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욱이 수정

하는 방법이 일정한 규칙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크게 의존한 것이므로, 학생들이 다양한 바디에 적합하

도록 기준선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체형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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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가진 바디에 적합한 기준선 설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인 여성용 바디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여 입체재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옷감의 물성을 활용한 다

양한 디자인의 의복을 제작함으로써 국내 의류업체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또한 표준화된 바디 생산의 토대를 마

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기준선 설정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고,

표준인체측정법과 평면재단 원형 등을 참조하여 다양한

성인 여성용 바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 설정 방법을

개발한다.

2. 평가자 그룹을 선정하고 기존의 기준선 설정 방법과 개발

된 방법으로 각각 기준선을 반복 설정해 보도록 한다. 각

설정 방법의 용이성 및 설정 과정의 난이도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또한 주요 부위에 대해 직, 간접 측정

을 실시하여 기준선 반복 설정 시 측정치의 균일성 정도

를 살펴보고, 평가자 그룹 간 평가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개발된 기준선 설정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기존의 기준선 설정 방법 조사

자료의 수집 입체재단 연구와 바디 개발 및 사용 현황에 관

한 연구 중, 기준점 및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

는 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기준선 설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확실한 표현으로 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감각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수집된 연구자료 목록은

Table 1과 같다.

기준점 및 기준선의 종류와 정의 : 선행 연구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복 생산용 바디에 기본적으로 설정되

는 기준점 및 기준선 항목을 선정하고 2004 사이즈코리아 인

체측정 표준용어(기술표준원, 2004)를 참고로 명칭을 통일하고

정의하였다. 기준점은 목 부위에 3항목, 몸통 부위에 5항목, 어

깨 및 팔 부위에 4항목 등으로 총 12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 어깨끝점은 어깨가쪽점으로, 앞·뒤품점을 겨드랑 앞·뒤

벽점으로 정정하였다. 그리고 연구 자료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겨드랑둘레선 및 겨드랑뒤벽선 설정에 필요한 겨드랑 앞·뒤벽

점을 추가하였다. 기준선은 중심선 2항목, 목 부위 1항목, 몸통

부위 5항목, 어깨 및 팔 부위 3항목 등 총 11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 가슴둘레선을 젖가슴둘레선으로, 뒤품선을 겨드랑뒤벽선

으로 정정하였다. 또한 프린세스라인이 연구 자료의 다수에 포

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기준선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시켰으며, 구체적인 항목은 Table 2와 같다.

기존 기준선 설정 방법의 분석 :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수집

된 기존의 기준선 설정 방법을 다양한 종류의 바디에 적용해

봄으로써 설정 방법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대부분

에는 기준점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목옆점과 허리옆점 등 소수

의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었으므로 기준선 설정 방법만

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기준선 설정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연구에서 사용한 바디는

국산 C사 8호 바디와 외산 W사 10호 바디, 이정임(2001)이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개발한 20대 한국형 바디 등 총 3

종이다. C사의 8호 바디는 20대 여성의 체형을 표현한 바디로

서 교육기관에서 입체재단 강의 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W

사의 10호 바디는 30~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다. 20대 한국형 바디는 18~24세 여성 97명을 측

정한 자료와 1997년 국민표준체위조사 자료를 근거로 다빈도

구간에 속하면서 미적으로 아름다운 크기와 형태, 프로포션을

갖는 표준체형을 제시하고 이를 조형물로 제작한 것이다. 3종

바디의 부위별 치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3종의 연구 바디에 Table 1에 제시된 선행연구의 기준선 설

Table 1. 바디의 기준선 설정에 관한 연구자료 목록

저자 발행연도 제목 자료형태

1) 김순분·박채련 2004년 입체재단 단행본

2) 김혜경 1999년 입체구성기법 단행본

3) 송화경 외 2004년 의복제작용 인대와 의류 브랜드 피팅 모델의 형태 비교 학술지 논문

4) 손부현 외 2005년 패션디자인을 위한 입체재단 단행본

5) 오순 외 2004년 패션 드레이핑의 길잡이 단행본

6) 정영자 1994년 입체재단 단행본

7) 이효진 역 1984년 입체재단(크레이터를 위한 드레이핑) 단행본

Table 2. 연구대상 기준점 및 기준선

기준점
목뒤점, 목앞점, 목옆점, 젖꼭지점, 엉덩이돌출점, 허리옆점, 허리앞점, 허리뒤점, 겨드랑점, 어깨가쪽점, 겨드랑앞벽점(앞품점),
겨드랑뒤벽점(뒤품점)

기준선
앞중심선, 뒤중심선, 목밑둘레선, 젖가슴둘레선, 허리둘레선, 엉덩이중간둘레선, 엉덩이둘레선, 겨드랑뒤벽선(뒤품선), 어깨선,
옆선, 겨드랑둘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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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들을 각각 적용해 보고 비교가 필요한 부위에 대해 마틴

측정기에 의한 직접측정을 실시하여 측정치를 비교하였으며, 비

교에 필요한 일부 각도 항목은 사진촬영에 의한 간접측정을 통

해 측정치를 추출하여 비교하였다.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각 방법들의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2.2. 기준선 설정 방법 개발 

선행 연구에 나타난 기준선 설정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4 사이즈코리아 결과 발표된 표준인체측정법(기

술표준원, 2005)과 평면재단 원형을 참조하여 다양한 종류의 의

복 생산용 바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 및 기준

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2.3. 개발된 기준선 설정 방법의 신뢰성 검증

의류학과 석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3명으로 평가자 그룹을 구

성하여 개발한 기준선 설정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신뢰

성 검증은 설정 방법의 용이성 검증과 기준선 설정 결과의 균

일성 검증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설정 방법의 용이성 검증을 위해 평가자들은 20대 한국형바

디와 국산 C사 8호 바디에 각각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였다. W사의 바디는 엉덩이 돌출점이 뚜렷하

게 구별되지 않는 스커트용 바디이므로 검증에서 제외하였다.

평가자 그룹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선 설정 방법의

용이성과 실행 과정의 난이도를 5점 척도로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기존 방법으로는 선행연구에 나타난 기준선 설정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설정 방

법을 각 기준선별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기준선 설정 결과의 균일성 검증을 위해, 평가자들은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에 의해 기준선을 반복 설정하였다. 주요 부

위에 대해 직, 간접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선 반복 설정 시 측

정치의 균일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평가자 그룹 간 평가

의 신뢰도 분석을 통해 개발된 기준선 설정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Table 4. 기존 기준선 설정 방법

항목 출처 설정 방법

앞중심선
1)4)6) 목앞점과 젖꼭지사이수평길이 1/2점을 지나는 수직선을 설치한다.

2)3)5)7) 목앞점에 추를 달아 수직으로 내려서 테이프를 설치한다.

뒤중심선
1)3)4)5)6)7) 젖가슴·허리·엉덩이 둘레를 계측하고, 앞중심선에서 각 둘레의 1/2만큼 떨어진 점을 표시한 후, 이 점들을 목뒤

점과 연결하여 수직선을 설치한다.

2) 목뒤점에 추를 달아 수직으로 내려서 테이프를 설치한다.

목밑

둘레선

1) 목앞점에서 1 cm 내리고 앞·뒤 중심선 상에서 양쪽으로 1 cm 씩 직선이 되도록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을 연결한다.

2)4)6)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젖가슴

둘레선

1)2)5)7) 젖꼭지점과 동일한 높이를 바디 둘레에 표시하고 수평둘레선을 정한다.

3) 목옆젖꼭지사이길이를 25~26 cm로 하여 젖꼭지점을 정하고, 양쪽 젖꼭지점을 기준으로 바닥과 수평하도록 둘
레선을 설정한다.

4) 허리둘레선에서 프린세스라인을 따라 17 cm 위의 젖꼭지점을 찾고 이를 기준으로 수평둘레선을 설정한다.

6) 젖꼭지점과 허리둘레선 사이의 수직 길이를 측정하고, 이 길이를 허리선에서 출발하여 가슴 쪽으로 올려 표시
하여 둘레선을 설정한다.

허리

둘레선

1)4)5)6) 허리에서 가장 가는 곳을 지나는 수평선을 설정하되 허리뒤점에서 0.2~1 cm 내려 연결한다.

2)7) 정면에서 보다 허리 부위에서 가장 들어간 점의 높이를 바디 둘레에 표시하여 수평둘레선을 설정한다.

3) 중심선을 따라 젖가슴둘레선에서 17 cm 내려온 점을 연결하여 설정한다.

엉덩이

둘레선

1)5) 허리앞점에서 18~20 cm 내린 지점에서 수평선으로 설정한다.

2)4)7) 측면에서 보아 뒤로 가장 돌출된 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수평둘레선을 설정한다.

6) 허리앞점에서 20 cm, 허리뒤점에서 19.5 cm를 내려서 바닥과 평행하게 설정한다.

·출처에 제시된 번호는 Table 1에 제시된 번호와 일치함.

Table 3. 기준선 설정 방법 비교를 위해 사용된 3개 인대의 부위별 치수 (cm)

인대 종류 목밑둘레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길이 앞중심길이 어깨가쪽점사이길이

C사 8호 35.5 86.3 62.3 90.5 39.0 33.8 35.7

W사 10호 37.6 91.2 66.3 93.7 43.0 37.0 38.0

20대 한국형 37.0 81.3 64.3 88.5 37.7 31.8 39.0

· 표에 제시된 인대의 치수는 표준인체측정법에 따라 측정되었으며, 기준선 설정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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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기존 기준선 설정 방법의 분석

Table 1의 연구 자료에 포함된 다양한 기준선 설정 방법들을

같은 방법끼리 분류한 결과, 기준선에 따라 각각 2~7가지로 분

류되었고 기준선별 설정 방법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 방

법들을 모두 3종의 연구바디에 적용해 보고 설정 방법의 타당

성을 분석하였다. 설정 방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좌우 측

정치 비교, 기준선의 위치와 관련 부위 측정치 분석, 앞뒤두께

및 측면 각도 분석, 그리고 기준점 위치의 명확성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교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3.2.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 방법 개발 

기준점 설정 방법의 개발 : 개발된 기준점 설정 방법은 다음

과 같다.

목뒤점은 목의 형태를 결정하는 특징점 중의 하나로서 평면

재단에 의한 토르소 원형에서는 목밑둘레선과 뒤중심선의 교점

으로 정하고 있다. 선행 연구자료 검토 결과 목뒤점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있는 경우는

바디의 봉제선이나 연구자의 감각을 따르고 있어 일률적인 결

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를 뒤중심선 설정의 기준으

로 삼고 있어 목뒤점의 위치가 잘못 정해질 경우 뒤중심선도

올바른 곳에 위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디

뒷면을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뒤중심선을 먼저 정하고 이를 목

점 표시용 목걸이에 의한 기초 목밑둘레선과 만나도록 하여 목

뒤점을 정하였다. 목점 표시용 목걸이를 이용하면 목밑둘레선

을 목과 몸통의 경계선에 자연스럽게 놓이도록 하는 장점이 있

으므로 바디의 목 부위 형태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다. 

목앞점은 패턴 개발 시 앞판의 좌우 중심이 되는 기준점이

다. 선행 연구 자료에서는 목뒤점과 마찬가지로 목앞점을 정하

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바디의 봉제선을 그대로 반영하

는 등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목앞점을 목뒤점 위치 결정 시 설치하였던 기초 목밑둘레선과,

젖가슴과 엉덩이너비의 이등분점에 의해 설정되는 앞중심선과

의 만나는 점으로 하였다. 

목옆점은 어깨선을 결정하는 특징점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장촌식 평면재단의 바디스 및 토르소 원형(위수영, 1995;

임원자, 2001)을 참고로, 목점 표시용 목걸이에 의해 설정된 기

초 목밑둘레선을 목과 몸통 부위의 경계선으로 보고, 이 선 위

에서 수평자(Caliper)를 사용하여 최대 목밑너비를 갖는 지점을

찾아 목옆점으로 정하였다. 

젖꼭지점은 의복패턴 설계 시 젖가슴둘레선을 설정하는 기

Table 5. 기존 기준선 설정 방법 분석 결과

기준선
분류된

방법 수
설정방법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비교 항목 
설정방법 비교 결과

7가지
 어깨너비(좌,우),
 허리너비(좌,우),
엉덩이너비(좌,우) 

좌우 형태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바디인 경우에는 설정 방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목밑둘레선 4가지
- 목앞점, 목뒤점, 목옆점 위치

- 목밑둘레, 목밑너비, 목밑둘레선의 측면각도*

다양한 디자인의 패턴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목앞점, 목
뒤점, 목옆점의 명확한 위치를 설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밑
둘레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젖가슴둘레선 7가지
 젖가슴둘레선의 위치

 젖가슴둘레 치수 
바디의 형태적 특징을 이용하여 젖꼭지점과 동일한 높이를
바디에 표시하여 기준선을 완성하는 것이 적절함

허리둘레선 7가지
 허리둘레선의 위치

 허리둘레 치수
젖가슴둘레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법보다는 허
리에서 가장 들어간 위치에서 수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적절함

엉덩이둘레선 7가지
 엉덩이둘레선의 위치

 엉덩이둘레 치수 
엉덩이길이와 엉덩이돌출점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 필요함

엉덩이중간둘레선 2가지
 엉덩이중간둘레선의 위치

 엉덩이중간둘레 치수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사이 길이의 1/2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타당함

겨드랑뒤벽선 4가지  겨드랑뒤벽선의 위치 
겨드랑뒤벽점을 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겨드랑뒤벽선을 설
정하는 것이 타당함

어깨선 6가지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
뒤허리둘레선에서 앞허리둘레선까지의 길이를 이용하여 어깨
점을 찾고 목옆점과 연결하는 방법이 적절함

옆선 7가지
젖가슴두께(앞,뒤)
허리두께(앞,뒤)
엉덩이두께(앞,뒤) 

앞중심선을 기준으로 젖가슴·허리·엉덩이둘레 치수에 각각 앞·
뒤 차이를 적용하여 기준점을 찾아 연결함으로써 바디의 측면 실
루엣 경향을 따르는 것이 적절함 

겨드랑둘레선 3가지
 겨드랑깊이
 겨드랑너비

다양한 형태와 사이즈의 바디 개발에 대비하여 겨드랑길이
와 겨드랑너비를 산출해 낼 수 있는 타당한 산출 근거가 필요함

*표시된 ‘목밑둘레선의 측면각도’와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는 사진분석에 의한 간접측정 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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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여 가

슴 부위 중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앞으로 돌출된 지점을 젖꼭

지점으로 정하였다. 왼쪽 젖꼭지점의 설정 시, 시판되고 있는

바디가 대부분 좌우 불균형임을 감안하여 좌우의 너비 치수를

비교하여 큰 값을 갖는 쪽을 기준으로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엉덩이돌출점은 엉덩이둘레선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본 연

구에서는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튀어나온 곳

을 엉덩이 돌출점으로 하고, 왼쪽 엉덩이돌출점을 오른쪽과 같

은 높이 수준으로 정하였다.

허리옆점과 허리앞·뒤점은 허리둘레선을 설정하는 기준점

이므로 상·하의 의복구성 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행연구

(이형숙, 남윤자, 2001; 임원자, 1995)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여

성의 뒤허리가 처진 것을 고려해 앞면은 수평을 이루도록 하고

뒷면은 뒤중심선 상에서 1~1.5 cm 정도 처지게 하여 허리둘레

선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체형이 변화함에 따라 뒤허리의

처짐 현상이 줄어들고 있고 토르소원형에서 허리둘레선을 수평

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되고(황수연, 2000)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정면 실루엣과 측면 체형을 고려한 2004 사

이즈 코리아의 표준인체측정법을 적용하여, 정면에서 볼 때 몸

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간 지점과 측면에서 엉덩

이두께를 이등분하는 수직선이 만나는 곳을 허리옆점으로 정하

였다. 이렇게 정해진 허리옆점과 동일한 높이를 앞·뒤 정중선

상에 표시하여 허리앞점과 허리뒤점을 정하였다. 

겨드랑점은 겨드랑접힘선의 가장 아래 점으로 팔과 몸통의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바디는 팔이 분리되어 제작

되므로 이 방법으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

면재단의 바디스 원형 제도 시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진동

깊이)를 이용하여 겨드랑점을 찾는 방법을 참조하였다. 제 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 자료 중 성인 여성 1029명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신체 주요부위의 둘레·길이·너비 항목과 목뒤등뼈

위겨드랑수준길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회귀식을 추출한 결

과, 아래와 같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산출 회귀식을 구

하였다. 회귀식에 의한 Y =등길이 × 0.44 + 8(단위: mm), F

값 : 1925.641, R2 : 0.535

값을 목뒤점에서 시작하여 뒤중심선상에 표시하고 동일한 높

이를 바디 측면에 표시하였다. 또한 2 cm 아래에 진동둘레의

여유분 설정을 위한 랜드마크를 표시하였다. 

어깨가쪽점은 몸통과 팔을 구분하는 겨드랑둘레선 상에 있

으며 의복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기준점

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인체측정법 및 선행 연구 결

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디의 정면에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

지는 능선점에 표시를 하고, 이를 참조하여 측면에서 어깨가쪽

점과 겨드랑점 사이에 있는 수직 길이의 이등분점을 찾고, 이

수직선이 겨드랑두께를 수직 이등분하도록 조정하여 어깨가쪽

점과 겨드랑점의 위치를 확정하였다. 바디의 종류에 따라 겨드

랑두께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통해 회

귀식을 도출하였다. 신체 주요부위 둘레와 길이, 너비 항목과

겨드랑두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젖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Y =젖가슴둘레 × 0.14 − 7(단위: mm), F값 : 4297.283, R2 : 0.714

겨드랑앞벽점(앞품점)과 겨드랑뒤벽점(뒤품점)은 상의 원형에

서 각각 겨드랑앞벽사이길이(앞품)와 겨드랑뒤벽사이길이(뒤품)

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품은 팔의 동작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

는 부위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준인체측정법에서는 겨

드랑뒤벽점을 어깨가쪽점과 겨드랑 앞·뒤점 사이 거리의 중

간에 위치한 점으로 정의하고 어깨가쪽점 설정 시 사용하였던

진동둘레선 표시와 어깨가쪽점과 겨드랑 앞·뒤점 사이의 이

등분점과의 교점으로 정한다. 그러나 어깨가쪽점 설정 방법에

서도 언급했듯이 바디에는 고무줄에 의한 진동둘레선을 설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겨드랑 앞·뒤벽점이 겨드랑점 수준을 팔

의 앞과 뒤에 표시한 것이므로 팔이 분리되어 있는 바디에 표

준인체측정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디의 측면에서 어깨가쪽점 설정 시 겨드랑두께를 표시한 직

선이 앞·뒤 몸판과 만나는 끝점을 겨드랑 앞·뒤벽점으로 정

했다. 선행연구 중에서 바디의 기준선으로 겨드랑앞벽사이선을

설정하고 있는 연구는 없었으므로 겨드랑앞벽점은 패턴 설계를

Fig. 1. 개발된 방법의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점 위치 조정 Fig. 2. 개발된 방법의 겨드랑앞·뒤벽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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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안내 기준점으로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준선 설정 방법 개발 : 앞·뒤중심선은 인체의 정중선과

같은 개념으로 바디의 좌우를 대칭으로 나누며 완성된 의복이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식서와도

관련이 있어 중심선이 수직으로 정확히 설정되는 것도 중요하

다. 선행연구에서는 목앞점과 목뒤점에서 추를 늘어뜨려 수직

이 되도록 앞·뒤중심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바

디의 봉제선에 의해 표시되는 목앞점의 위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바디 앞면의 젖가슴 너비 이등분점을 표시하고 이와 동일

한 방법으로 엉덩이너비 이등분점을 표시한 후 수직으로 연결

하여 앞중심선을 완성하였다. 젖가슴과 엉덩이너비의 이등분점

을 연결한 선이 수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젖가슴너비의 이등

분점에서 내린 수직선을 기준으로 앞중심선을 설정하고, 엉덩

이너비는 좌우의 너비 치수를 비교하여 큰 값을 갖는 쪽을 기

준으로 너비를 보정하였다. 그리고 목점표시용 목걸이에 의해

설정된 목밑둘레선과의 교점을 찾아 목앞점의 위치를 결정했

다. 이 방법은 바디의 상·하체 모두에서 기준점을 설정하는

방법이며, 뒤중심선도 바디 뒷면의 젖가슴너비와 엉덩이너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바디의 앞면과 뒷면의 좌우 비율이 다르게 생산된 경우에는

앞중심선과 뒤중심선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앞과 뒤에서 각각 중심선에서 좌우의 너비를 측정

한 후, 오른쪽 너비가 크게 나타나는 면을 기준으로 앞중심선

과 뒤중심선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목밑둘레선은 바디의 경우도 인체와 마찬가지로 목앞점, 목

옆점, 목뒤점의 위치에 의해 특징 지워지므로 본 연구에서도 목

앞점, 목옆점, 목뒤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목밑둘레선을 설정하

였다. 단 인체에서 각각의 기준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원을

설정하는 것에 반해 바디는 앞·뒤중심선과 만나는 곳에서 양

쪽으로 1 cm씩 직선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목밑둘레가 목앞점

과 목뒤점에서 중심선과 직각을 이루도록 해야 패턴제작 시 목

밑둘레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젖가슴둘레선은 표준인체측정법에서와 같이 양쪽 젖꼭지점

을 지나는 수평둘레선을 설정하기 위해 젖꼭지점의 높이를 측

정하고 바디의 둘레에 동일한 높이를 측정하여 표시한 후, 각

각의 점들을 연결하여 완성하였다. 

허리둘레선은 표준인체측정법에서와 같이 허리둘레선을 수

평으로 설정하기 위해 허리옆점과 동일한 높이를 앞·뒤중심

선 상에 표시하여 허리앞·뒤점을 정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허

리둘레선을 설정하였다.

엉덩이둘레선은 하의 패턴의 기준이 되는 선으로 엉덩이돌

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면재단의 스커트 원형에서의 엉덩이둘레선이 허리앞점에서

수직으로 일정 길이만큼 내려온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형숙, 남

윤자, 2001; 임원자, 1995)을 참조하여, 엉덩이돌출점이 표현되

지 않는 바디에는 허리앞점을 기준으로 엉덩이길이를 정하고

엉덩이둘레선을 설정하였다. 엉덩이길이 수치를 정하기 위해 제

5차 사이즈 코리아 측정자료를 사용하여 20세 이상 성인여성의

허리앞점 높이와 엉덩이돌출점의 높이 차를 5세 간격으로 분

석한 결과(사이즈 코리아 측정자료 중 엉덩이 길이에 대한 항

목이 없으므로 허리앞점과 엉덩이돌출점의 높이차로 대신함),

전 연령대에서 20~23 cm로 분포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

복의 미관을 고려하여 20 cm를 적용하였다. 엉덩이중간둘레선

은 표준인체측정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선행연구에도 바디의

기준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양

한 디자인에 따른 하의 패턴 전개 시 엉덩이중간둘레 치수를

반영할 경우 맞음새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는 엉덩이중간둘레선을 주요 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그 방

법은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사이의 수직길이를 이등분하

는 높이를 측정하고, 이를 바디 둘레에 표시하여 수평으로 설

정하는 것이다(송화경 외, 2004; 정영자, 1994).

겨드랑뒤벽선은 상의 패턴의 뒤판 제도 시 어깨다트를 결정

하는 기준이 되는 선이다. 수집된 선행 연구들에서는 젖가슴둘

레선에서 일정 길이만큼 올려서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바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어깨 형태를 고려하지 못한다. 본 연

구에서는 겨드랑뒤벽점에서 뒤중심선과 직교하는 수평선을 긋

되 뒤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표시하도록 하였다. 

어깨선은 표준인체측정법과 같이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을 연

결하는 선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어깨가쪽점이 어깨의 정면 및

측면 형태를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어깨의 특징적인 형태를 반

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의복의 측면이 아름다운 외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옆선

이 신체의 측면을 자연스럽게 이등분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위수영(1995)의 연구를 참조하여 어깨가쪽점과 허리

옆점, 엉덩이두께의 이등분점을 표시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옆

선을 완성하였다. 단, 엉덩이두께의 이등분점을 바닥과 수직으

로 연장하여 자연스럽게 바디의 측면 실루엣을 반영하도록 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된 옆선은 바디의 측면 두께를 자

연스럽게 이등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세요인을 포함

하여 개발된 의복 생산용 바디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겨드랑둘레선은 팔 동작의 용이성에 영향을 주는 겨드랑깊

이와 어깨가쪽점 설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겨드랑너비 요인을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기준선이다. 기존 연구에서 겨드랑둘레

선을 설정할 때에는 모두 겨드랑깊이와 겨드랑너비를 임의로

결정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표준체형 바디에는 적

합하지만 이와 다른 겨드랑너비와 깊이를 갖는 바디에는 적용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디의 치수 및 체형을 고려하여 겨

드랑둘레선의 설정 기준이 되는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점, 겨드

랑 앞·뒤벽점을 결정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여 겨드랑둘레선

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겨드랑깊이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하

여 겨드랑둘레선을 설정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신체치수(등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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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반영된 회귀식으로부터 산출하였으며, 또한 팔의 움직임

에 필요한 여유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디자인에 따라 쉽

게 여유 분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팔의

움직임을 위한 최소한의 여유량을 바디스 원형의 진동깊이(이

형숙, 남윤자, 2001)를 참조하여 2 cm로 정하고, 겨드랑점 설정

시 랜드마크로 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기준점

연결 시 어깨끝점에서 앞뒤로 1 cm씩 어깨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겨드랑점에서는 앞으로, 겨드랑앞벽점에서는 아래로, 겨

드랑뒤벽점에서는 위로 1 cm 직선이 되도록 하여 겨드랑둘레

선의 형태를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개발된 기준점과 기준선의 설정 방법을 Table 6

에 제시하였다.

3.3. 개발된 기준선 설정 방법의 신뢰성 검증

설정 과정의 용이성 검증 : 의복 생산용 바디의 기준선은 객

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

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준선별

설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 및 실행 난이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

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분석 결과, 겨드랑둘레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개발된 방

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이해도가 비슷하거나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기존 방법의 경우 시각적 판단만으로 정하기 어려운 목

Table 6. 개발된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 방법

기준점 및 기준선 설정 방법

기

준

점

목뒤점
바디 뒷면을 좌우 대칭으로 나누는 뒤중심선을 먼저 정하고, 이를 목점표시용 목걸이에 의한 기초 목밑둘레선과
만나도록 하여 목뒤점을 정한다.

목앞점 기초 목밑둘레선과, 젖가슴과 엉덩이너비의 이등분점에 의해 설정되는 앞중심선과의 만나는 점으로 한다. 

목옆점 기초 목밑둘레선 위에서 수평자를 사용하여 최대 목밑너비를 갖는 지점을 찾아 목옆점으로 정한다. 

젖꼭지점 가슴 부위 중 오른쪽 측면에서 가장 앞으로 돌출된 지점을 젖꼭지점으로 정한다. 

엉덩이돌출점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서 가장 뒤쪽으로 튀어나온 곳을 엉덩이 돌출점으로 하고, 왼쪽 엉덩이돌출점을 오른쪽과 같
은 높이 수준으로 정한다.

허리옆·앞·뒤점
정면에서 볼 때 몸통의 오른쪽 옆 윤곽선에서 가장 들어간 지점과 측면에서 엉덩이두께를 이등분하는 수
직선이 만나는 곳을 허리옆점으로 정한다. 허리옆점과 동일한 높이를 앞·뒤 정중선 상에 표시하여 허리앞
점과 허리뒤점을 정한다. 

겨드랑점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 산출 회귀식(Y = 등길이 × 0.44 + 8(단위: mm))을 구하고, 그 값을 목뒤점에서
시작하여 뒤중심선상에 표시하고 동일한 높이를 바디 측면에 표시한다. 겨드랑 부위 여유분 설정을 위해
2 cm 아래로 겨드랑점을 정한다. 

어깨가쪽점

바디의 정면에서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는 능선점에 표시를 하고, 이를 참조하여 측면에서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점 사이에 있는 수직 길이의 이등분점을 찾고, 이 수직선이 겨드랑두께를 수직 이등분하도록 조정
하여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점의 위치를 확정한다. 겨드랑두께는 젖가슴둘레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식을 사
용하여 산출한다.(Y = 젖가슴둘레 × 0.14-7(단위:mm))

겨드랑앞·뒤벽점 바디의 측면에서 어깨가쪽점 설정 시 겨드랑두께를 표시한 직선이 앞·뒤 몸판과 만나는 끝점을 겨드랑 앞·뒤벽점으로 정한다.

기

준

선

앞·뒤중심선
바디 앞면의 젖가슴 너비 이등분점과 엉덩이너비 이등분점을 표시한 후 수직으로 연결하여 앞중심선을
완성한다. 뒤중심선도 바디 뒷면의 젖가슴너비와 엉덩이너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목밑둘레선
목앞점, 목옆점, 목뒤점을 차례로 연결하여 목밑둘레선을 설정한다. 앞·뒤중신선과 만나는 곳에서 양쪽으로 1 cm
씩 직선이 되도록 하여 패턴 제작시 목밑둘레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젖가슴둘레선
양쪽 젖꼭지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을 설정하기 위해 젖꼭지점의 높이를 측정하고 바디의 둘레에 동일한
높이를 측정하여 표시한 후, 각각의 점들을 연결하여 완성한다.

허리둘레선
허리둘레선을 수평으로 설정하기 위해 허리옆점과 동일한 높이를 앞·뒤중심선 상에 표시하여 허리앞·뒤
점을 정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허리둘레선을 설정한다.

엉덩이둘레선
엉덩이돌출점을 지나는 수평둘레선으로 한다. 엉덩이돌출점이 표현되지 않는 바디에는 허리앞점을 기준으
로 엉덩이길이(20 cm)를 정하고 엉덩이둘레선을 설정한다.

엉덩이중간둘레선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 사이의 수직길이를 이등분하는 높이를 측정하고, 이를 바디 둘레에 표시하여 수평으로 설정한다.

겨드랑뒤벽선 겨드랑뒤벽점에서 뒤중심선과 직교하는 수평선을 긋되 뒤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표시하도록 한다.

어깨선 목옆점과 어깨가쪽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

옆선
어깨가쪽점과 허리옆점, 엉덩이두께의 이등분점을 표시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옆선을 완성한다. 엉덩이두께의 이등
분점을 바닥과 수직으로 연장하여 자연스럽게 바디의 측면 실루엣을 반영하도록 한다. 

겨드랑둘레선

겨드랑둘레선의 설정 기준이 되는 어깨가쪽점과 겨드랑점, 겨드랑앞·뒤벽점을 결정하고 이 점들을 연결하
여 겨드랑둘레선을 완성한다. 어깨끝점에서 앞뒤로 1 cm씩 어깨선에 직각이 되도록 하고, 겨드랑점에서는
앞으로, 겨드랑앞벽점에서는 아래로, 겨드랑뒤벽점에서는 위로 1 cm 직선이 되도록 하여 겨드랑둘레선의 형태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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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어깨 부위와 관련된 목밑둘레선, 어깨선 등의 문항에서 이

해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목앞점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앞중심

선의 점수도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개발된 방법은 겨드랑

둘레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개발된 방법이,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하여 겨드랑둘레를 설정하는 기존 방법과

는 달리, 회귀식에 의해 겨드랑점을 찾고 어깨가쪽점과의 상관

관계를 통해 겨드랑앞벽점과 겨드랑뒤벽점을 찾아 겨드랑둘레

선을 설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겨드랑둘레가

몸통과 팔을 이어주며 상체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다소

복잡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점을 통해 겨드랑둘레선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선 설정의 실행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개발

된 방법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실행 과정이 보다 용이하

다고 평가되었다. 특히, 기존 방법은 사용자의 인체에 대한 지

식을 근거로 어깨가쪽점을 정하여 어깨선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징적인 어깨 형태를 지니지 않는 바디를 설정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반해, 개발된 방법에서 어깨선은 평

균 4.0으로 나타나 비교적 실행이 용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의 이해도와 실행의 난

이도를 비교한 결과 젖꼭지점이나 엉덩이돌출점과 같이 두드러

진 특징을 갖는 부위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높

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기준이 모호한 항목이나 어깨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개발된 방법이 월등히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따라

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기준점을 정하고 이를 통해 기준선을 설

정하는 개발된 방법이 기존 방법보다 실행이 용이하고 정확하

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준선 설정 결과의 균일성 검증 : 기준선 설정 결과의 균일

성 검증은 재검사법에 의한 측정치의 비교와 평가자 그룹 간

신뢰성 검증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재검사법에 의한 측정치 비교를 위해 평가자들이 20대 한국

형 바디에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으로 기준선을 반복 설정하

였다. 기존 방법의 기준선에 의한 측정치 중 젖가슴, 허리, 엉

덩이 부위와 관련된 항목에서는 변이계수가 0.006이하로 나타

나(Table 8 참고) 반복 설정에서 측정치가 매우 일정하게 나타

났다. 그러나 목옆젖꼭지길이와 목밑둘레 등과 같이 목옆점과

관련된 항목의 균일성이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목옆점-어깨

가쪽점각도는 6o
에 가까운 편차와 0.380의 변이계수를 나타내

다른 항목에 비해 반복 설정 시 측정치의 균일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바디는 인체와 같이 목이나

어깨의 기준점을 뼈의 형태 및 위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없으

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준점 설정 방법이 선행되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Table 7.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의 이해도 및 실행 난이도 (N = 3)

항목
기존방법 개발방법

이해도 실행 난이도 이해도 실행 난이도 

앞중심선 2.7 3.7 4.3 4.7

뒤중심선 4.3 2.0 4.3 5.0

목밑둘레선 2.6 2.3 4.7 4.5

젖가슴둘레선 4.7 4.5 4.6 5.0

허리둘레선 5 5.0 5 4.8

엉덩이중간둘레선 5 5.0 5 4.3

엉덩이둘레선 5 4.6 4.8 4.6

겨드랑뒤벽선 5 5.0 4.2 4.3

어깨선 2.6 1.6 4.0 4.0

옆선 4.0 4.0 4.3 4.3

겨드랑둘레선 4.3 4.1 2.3 3.5

*점수가 클수록 이해하기 쉬움 또는 실행하기 쉬움을 의미한다.

Table 8. 재검사법에 의한 측정치 비교 (N = 3, 단위: mm)

항목
기존 방법 개발 방법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목밑둘레 366.0 8.49 0.023 362.0 8.49 0.023

젖가슴둘레 874.0 2.83 0.003 874.0 2.83 0.003

허리둘레 603.5 2.12 0.004 602.5 0.71 0.001

엉덩이둘레 888.5 2.12 0.002 889.5 0.71 0.001

목옆젖꼭지길이 227.0 4.24 0.019 230.5 0.71 0.003

앞중심길이 324.0 1.41 0.004 324.5 0.71 0.002

등길이 385.0 4.24 0.011 390.0 2.83 0.007

젖가슴너비 222.0 1.41 0.006 220.5 2.12 0.010

허리너비 168.5 0.71 0.004 168.5 0.71 0.004

엉덩이너비 228.0 1.41 0.006 228.5 0.71 0.003

젖가슴두께 271.5 0.71 0.003 272.5 1.41 0.005

허리두께 197.0 0.00 0.000 197.5 0.71 0.004

엉덩이두께 301.5 0.71 0.002 302.5 0.71 0.002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 14.98 5.69 0.380 4.25 1.0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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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방법에 대한 재검사법 실시 결과, 기존 방법에 비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균일성을 보였다. 개발된 방법에서는 기

준점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준선이 설정되므로 기존 방법에

비해 일정한 곳에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에서도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의 균일성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어깨가쪽점이 목뒤등뼈위겨드랑수준길이에 의

한 겨드랑점과 겨드랑두께와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정해지므

로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방법과 개발된 방법에 대한 평가자 그룹 간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C사 8호 바디에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으로 기

준선을 설정하도록 한 후, 완성된 기준선을 기준으로 둘레, 길

이, 너비, 두께, 각도 항목 등을 직·간접 방법으로 측정하고

측정치의 균일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Table 9에서와 같이 기존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 젖가슴·

허리·엉덩이 부위의 둘레, 너비, 두께 항목은 평가자에 따라

측정치가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났으나, 목옆젖꼭지길이와 목옆

점-어깨가쪽점 각도의 변이계수가 각각 0.026과 0.552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목옆점과 어깨가쪽점,

이 두 점과 관련된 기준선의 설정 방법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이해하기 쉽거나 설정 기준이 모호하여 결과가 균일하지 못하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준선 측정에 앞서 기

준점의 설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개발된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기존 방법에 의한 결

과에 비해 표준편차와 변이계수가 작게 나타나 평가자에 따라

기준선 설정이 균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목 부

위와 관련된 항목의 측정치 균일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에서도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의 변이계수가 0.161

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목옆점과 어깨가

쪽점 설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의 조

형 특성상 그 위치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므로 목이나 어깨부위 등과 같이 기준선 설정이 쉽

지 않은 부위에 대해서는 향후 바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준

선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의류업체 및 의복 관련학과에서 의복 패턴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복 생산용 바디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러나 기

존의 기준선 설정 방법은 특정 바디를 기준으로 개발하여 일률

적인 수치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다른 바디

에 적용할 경우에는 사용자 개인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의류업체에서 입체재단 전문 인

력 수급 문제를 야기하고 입체재단 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는 원인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는 입체재단 연구를 위해 제시되는 정도이며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인여성용 바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첫째, 바디의 기준선

설정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방법의 장·단

점을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둘째, 기존의 기준선 설정 방법과 2004 사이즈 코리아의 표

준인체측정법, 평면재단 원형 등을 참조하여 다양한 체형 조건

의 바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젖

가슴·허리·엉덩이와 같이 시각적 판별이 용이한 부위의 기

준점은 표준인체측정법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바디는 골격과

근육이 표현되지 않으므로 골격과 근육의 형태적 특징을 이용

하여 정하게 되는 목이나 어깨 부위에 대해서는 평면재단 원형

을 참고로 하였다. 그 외 제5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의 성인

Table 9. 평가자 그룹 간 측정치 균일성 비교 (N = 3, 단위: mm)

항목
기존 방법 개발 방법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이계수

목밑둘레 382.0 4.00 0.010 385.7 2.08 0.005

젖가슴둘레 814.7 2.52 0.003 811.3 1.53 0.002

허리둘레 643.7 3.21 0.005 639.7 2.08 0.003

엉덩이둘레 886.7 1.53 0.002 885.7 0.58 0.001

목옆젖꼭지길이 232.0 6.08 0.026 242.7 3.06 0.013

앞중심길이 342.0 2.00 0.006 338.0 1.00 0.003

등길이 370.3 2.08 0.006 372.3 1.15 0.003

젖가슴너비 198.3 1.53 0.008 197.0 1.73 0.009

허리너비 157.3 1.53 0.010 157.7 0.58 0.004

엉덩이너비 195.3 2.08 0.011 197.7 0.58 0.003

젖가슴두께 256.7 2.52 0.010 253.7 1.15 0.005

허리두께 217.0 1.00 0.005 217.7 0.58 0.003

엉덩이두께 321.0 2.65 0.008 322.7 0.58 0.002

목옆점-어깨가쪽점 각도 19.37 10.68 0.552 11.68 1.87 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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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측정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회귀식을 도출하

여 적용하였다. 기준점을 각 기준선의 정의에 따라 연결하여 설

정하였다.

셋째, 평가자가 연구바디에 기존 방법과 개발된 방법으로 기

준선을 설정하도록 하여 개발된 방법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각 설정 방법의 용이성과 실행 난이도에 대한 설문에서 개발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정된 기

준선에 의한 측정치의 균일성 측면에서도 개발된 방법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항목에 비해 목

과 어깨 부위에 관련된 항목의 균일성은 다소 떨어졌는데 이는

바디가 인체의 특징적인 형태를 표현하되 뼈와 근육 등의 굴곡

은 완화시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향후 개발되는 바

디는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은 부위에 제작과정에서 체형특성

을 반영하여 기준점을 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다양한 종류의 바디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준선 설정 방법이 기존 방법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표준화된 바디 생산의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바디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선

설정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많은 평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입체재단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여

성용 바디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남성 의복도 점차 다양해지

고 과감한 디자인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여 남성 바디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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